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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경제와 기업은 요즈음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. 안으로는 수출 감소와 내수 부

진이, 밖으로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성장 둔화 현상이 그것이다.  

이런 가운데 우리 사회에 만연한 반기업 정서와 경제민주화에 편승한 규제 움직임은 기업

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.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조사한 국민의 기업호감도 지수가 4

년 내 최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, 쏟아지는 징벌적 기업 규제 법안은 기업의 투자 의욕을 감

소시키고 있다.

더욱 걱정되는 것은 미국,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양적완화 정책과 규제를 풀어 경제부양

에 적극 나서고 있으나, 우리는 오히려 기업 활동을 옥죄는 입법 환경을 조성해 대조적인 모

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.

 올 한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(2.6%)은 세계 경제성장률(3.1%)에도 못 미칠 것으로 전

망되는 가운데 우리 광고시장도 이보다 낮은 약 2%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. 

다행히도 최근 들어, 이제는 진전된 경제민주화를 바탕으로 지속적 성장구조를 이루어야 

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. 

투자와 생산 등 기업 활동이 왕성해야 성장도,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

또 다른 도약을 위해 창조경제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. 

창조경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제조업, 서비스업, 유통업 등 산업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

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. 그런 의미에서 창조경제의 대표 분야 중 하나인 광고산업의 역할

이 중요하다. 광고는 기업의 마케팅 수단이지만 넓게는 소비자의 수요를 증대시키고 기업의 

생산을 늘리는 선순환 성장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. 

위기는 기회의 다른 말이라고도 한다. ‘창조’, 즉 크리에이티브는 우리 광고인이 오래도록 

해온 것이며 다양한 매체의 발전으로 보다 창조적인 광고가 가능하게 된 만큼, 우리 모두 창

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수요를 촉진하고 경기를 부양하는 견인차 역할에 적극 나서야 한다. 

‘창조’가 시대의 화두인 지금, 광고인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다. KA 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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